
무라다기계 - 와인딩 공정용 잔털 눕히는 장치 개발 

 

일본의 자동와인더 제조로 잘 알려져 있는 무라다기계는 자동와인더 

“NO.21C 프로세스 코너”에 장착할 수 있는 잔털 눕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. 

무라다의 발표에 의하면, 정방에서 콥(cop)에 감긴 실을 와인더에서 치즈나 

콘으로 감아주면, 실에 길이가 3∼4mm 되는 잔털이 5배 정도로 많아진다. 

그러나 무라다가 개발한 잔털 눕히는 장치 “페루라A”를 사용하면, 이 장치를 

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절반 수준인 2.5배 정도로 줄일 수 있다. 잔털이 적은 

컴팩트사를 와인딩 하면 잔털증가율이 10배 정도로 보통면사보다도 많아진

다. 그런데 무라다가 개발한 “페루라A”를 사용하면 5배 정도로 억제할 수 있

다. 

무라다기계가 1999년에 발표한 “페루라A”는 지금까지 980대(4만추분)를 판

매하였으며, 2001년 10월에 발표한 “페루라D”는 실증(實證)실험중이라서 그 

동안 25대(737추분)만 판매하였는데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. 

“페루라D”는 “페루라A”보다도 잔털을 눕히는 효과를 높인 장치이다. 다만 

권취속도는 “페루라A”는 분당 1,800m인데, “페루라D”는 분당 1,200m로 속도

가 떨어진다. 

무라다의 자료에 의하면,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“페

루라D”는 1/10의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적은 투자로 컴팩트 

정방기로 뽑은 면사와 비슷한 잔털이 적은 실을 만들 수 있으며, 컴팩트 정

방기로 뽑은 실의 경우에도 품위를 와인딩 공정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

하여도 “페루라”가 도움을 주고 있다. 중국에서는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한 

공장들이 거의 다 “페루라”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. 


